
[자막뉴스] 눈에 끼고 있던 렌즈가 '대박'...놀라운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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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끼고 일을 하다 작은 기기를 눈 가까이 대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현재 혈

당 수치가 나옵니다.

그냥 눈에 끼고 있기만 하면 혈당이 자동 체크되는 스마트렌즈입니다.

스마트 렌즈는 안테나와 반도체 칩, 그리고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로 구성됩니다.

적은 양의 눈물도 빠르게 흡수하도록 작은 구멍이 수없이 뚫린 하이드로젤에 나노 촉

매를 채워 반응 속도와 민감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혈당 농도가 스마트 렌즈 센서에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렌즈는 실제 소프트렌즈 제작회사와 함께 만들기 때문에 혈당 측정뿐 아니

라 시력교정 기능도 함께 넣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눈에 문제없습니다.

또, 스마트렌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스마트폰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건희 /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통합과정 : 컬러렌즈 같은 경우도 모양이 들어가 있는

데 그거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통로(동공)만 막지 않으면 저희 눈에 보이지 않

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회로도 동공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눈에

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30여 마리의 토끼 실험과 연구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 눈물 속 혈당과 기존 측정기로

잰 혈당 수치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세광 /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식약처

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1년 내 임

상 시험을 실시해서 3년 정도에 저희 스마트렌즈가 상업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에 치료용 빛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당뇨 합병증

인 망막 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LED 스마트렌즈 개발도 성공했습니다.

또 측정한 혈당에 따라 치료 약물을 눈에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스마트렌즈도 개발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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